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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: 2026. 7. 15.(수) 11:00 이후(7. 16.(목) 조간) / 배포 : 2026. 7. 15.(수)

대전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
- 둔산지구 2개 구역, 송촌‧중리‧법동지구 1개 구역 등 3개 구역(7,797호) 선정

 - 부산에 이어 지방권 두 번째 선도지구 선정, 노후계획도시 정비 전국 확산

 - 대전 미래도시 재창조 착수, 정부는 사업 전 과정 밀착 지원하여 사업속도 제고 

 

□ 대전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.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와 

대전광역시(시장 허태정)는 둔산지구 2개 구역(5,252호)과 송촌·중리·법동지구 1개 

구역(2,545호) 총 7,797호*를 선도지구로 선정하고, 특별정비계획 수립부터 

사업 시행까지 집중 지원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미래도시 조성을 본격 

추진한다. 
 

    * (둔산지구) 14번 구역(한가람, 공작한양) 2,454호, 13번 구역(목련, 크로바) 2,798호

      (송촌‧중리‧법동 지구) 6번 구역(보람, 삼익소월) 2,545호   

 ㅇ 이번 선정은 부산광역시에 이어 지방권에서는 두 번째로 선도지구를 

선정한 것으로,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1기 신도시 등 수도권을 넘어 

전국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공모는 올해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되었으며, 10개 구역에서 총 

30,800호가 신청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높은 

관심과 참여를 확인할 수 있었다.

 ㅇ 선도지구는 대전에서 특별정비계획을 가장 먼저 수립하고 사업을 본격 

추진하는 지역으로, 선도지구에서 축적되는 계획 수립 경험과 주민 참여 

방식 및 사업관리 체계는 향후 대전시 다른 정비예정구역은 물론 전국 

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.

보도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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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국토부는 이번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특별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 시행

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여 대전이 지방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주요 모델로 

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. 

 ㅇ ‘26년 8월부터 “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”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

사(LH), 한국부동산원, 국토연구원 등 국토부가 지정한 노후계획도시 

정비지원기구들과 함께 대전 선도지구에 포함된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 

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설명 및 일대일 상담‧
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.

 ㅇ 이를 통해 향후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계획 수립, 특별정비구역 지정, 

사업시행 인가 등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국토교통부 윤영중 주택정비정책관은 "이번 대전 선도지구 선정은 수도권 

1기 신도시와 부산에 이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전국으로 확산

하는 중요한 진전”이라면서, 

 ㅇ “정부는 선도지구가 지방 노후계획도시의 정비를 견인하여 미래도시를 

재창조하는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부터 

사업 시행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겠으며, 무엇보다 속도감 있게 

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

□ 국토부는 대전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 인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도 

순차적으로 선정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전국으로 지속 확대해 

나갈 계획이다. 

담당 부서 주택공급추진본부 책임자 과  장 김경은 (044-201-4919)

신도시정비기획과 담당자 시설사무관 이건준 (044-201-492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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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 고  대전시 선도지구 선정구역 위치도

 둔산 지구 (2개 구역 선정)

 송촌‧중리‧법동 지구 (1개 구역 선정)


